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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오늘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기업이 생존 유지를 위해서 리더의 새로운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최근

에 주목 받는 리더십인 서번트 리더십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함으로써 조직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은행, 보험업, 증권, 컨설팅 등 서비스업종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유효설문지 435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LISREL 8.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서번트 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해서 조직시민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번트 리더십의 행동특성 중 공감과 도덕성을 제외한 성장, 비젼, 공동체형성이 심리적 임파워먼트

를 높아지게 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구성원들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종업원들에게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강화시켜 줄수록 조직

시민행동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셋째, 서번트 리더십의 행동특성 중 공감과 도덕성을 제외한 성장, 비젼, 공

동체형성이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하여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리더의 서번트 리더십이 임파워먼트를 통해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을 높이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부하들을 임파워시키고 이것이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리더의 서번트 리더십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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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oday’s fast changing management environment, new role of leaders is being emphasized for 

survival of companies, and organizational achievement must be maximized by using ser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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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rough psychological empowerment.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it is found that, among the servant leadership’s behavior characters, excep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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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 members has positive correlation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irdly, it 

is found that among the servant leadership’s behavior characters, except for empathy and ethics, 

growth, vision and community building are found to have meaningful positive influence over 

organized citizens’ behavior through psychological empowerment. Likewise, the result mean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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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가 갈수록 치열한 무한경쟁 시대에 국내 기업

들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조

직의 적응력과 창의력을 개발하고, 구성원들에게 자발

성과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장이 글로벌화 될수록 

필요해지는 것이 리더이며 국제적인 안목과 무한한 경

쟁력을 갖춘 리더들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은 글로벌 경

쟁체제 속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글로벌 기

업의 유지 존속과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그 조직에 참여

하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리더가 지도력을 발휘하여 개별

구성원들과 집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이들

의 행동을 조직성과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리

더십이 필요하다.

리더십은 역사적으로 꾸준히 논의되어온 경영과제 

중 하나로서 리더개인의 특성, 리더의 행위, 리더와 부

하의 상호작용 형태, 역할관계, 부하들에 대한 영향력, 

과업목표에 영향력, 조직문화에 대한 영향력 등의 측면

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고[50], 또한 연구자들의 리

더십에 대한 개념과 방법적 선호에 따라 다양한 이론들

이 제시되었다. 

1970년대 후반이후 Burns[23]와 Bass[20]에 의해 개

발된 거래적ㆍ변혁적 리더십은 기존의 특성이론, 행위

이론, 상황이론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 리더십

과 임파워먼트 리더십, 비젼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이슈 리더십 등으로 세분화 하였다[6].

이처럼 리더십에 관한 많은 논의와 이론적 발전이 이

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사회는 리더십

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나날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리더들은 보다 유

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부하에

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리더십 스타일

보다 부하의 개인적 능력과 학습을 도와주는 새로운 스

타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즉 사회변화추세에 맞게 또는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선도해 가야할 리

더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기업이 계속해서 생존ㆍ발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리더의 새로운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최근에 주목 

받는 리더십 가운데 하나가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다. 종업원들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서는 조직 구성원들간 “공유된 의미”를 창출하기 위한 

상사와 동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위한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이다[22]. 서번트 리더십은 단

어 그대로 조력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기

존의 리더십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Spears[43]

가 제시한 경청(listening), 공감(empathy), 치유(healing), 

설득(persuasion), 인지(awareness), 통찰(foresight), 

비전의 제시(conceptualization), 청지기 의식(stewardship), 

구성원의 성장(commitment to growth), 공동체 형성

(community building) 등 10가지를 서번트 리더십의 하

위 행동특성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아직도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인 리더십 분야이다[33].

조직내의 관리요소인 절차 공정성이나 임파워먼트

(empowerment)가 사회적 교환의 맥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34] 조직시민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요한 

선행변수가 될 수 있다. 수행하는 작업이 의미 있고, 보

람 있는 회사가 될 때, 조직구성원들은 더욱 더 팀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료에게 도움을 제공하거나 충

고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의미 있는 작업을 하는 조직

구성원들은 개인들의 노력과 참여가 가치 있다고 장담

한다. 그래서 시민의식이 자극되어진다.

임파워된 조직구성원들은 그들 자신이 조직안에서 

작업을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인 경로로 자기관

리나 상호기능팀 같은 최신의 관리방식으로 인식을 강

화하는데, 후원, 승인 또는 합법성 등을 통해 개인들은 

작업단위의 독점지배력을 깨뜨리는 상호 신뢰의 감각

을 느끼고 임파워먼트를 높이게 되는 것이다[48].

그런데 상사의 리더십과 결과변수로서 종업원의 행

동과 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된 상태이

나 서번트 리더십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이고

[7], 서번트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제시하였지

만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검증은 미흡한 실정이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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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서번트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 연구되고 있지만 많은 연구들이 구성요소에 대해

서만 시도되고 있다[7]. 또한 서번트 리더십의 연구들은 

리더십과 종업원의 행동과 태도를 조절하는 중요 변수

로 임파워먼트에 관한 많은 연구가 아직 미흡한 상태이

다. 단지 기존의 연구들이 경로분석을 통한 연구보다는 

변수간의 관계만을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서

번트 리더십, 임파워먼트,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서번트 

리더십의 어떠한 하위요인이 임파워먼트와 조직시민행

동에 미치는 영향, 둘째, 서번트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

과의 사이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적 역할을 경로분석

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1.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
서번트 리더십은 Greenleaf[29]에 의해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며, 종업원, 고

객 및 커뮤니티를 우선으로 여기고 그들의 욕구를 만족

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이라 정의하였다. 서번트 

리더십은 부하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장을 돕고, 부서 혹은 팀이 진

정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이끌어 가는 리더십이다[21]. 

즉, 서번트 리더십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부하들을 존중하고, 부하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부하들의 성장을 돕는 리더십으로 이

러한 서번트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조력자로서의 리더는 존중, 봉사, 정의, 정직 그리고 

공동체 윤리 등의 5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경청하고, 공

감대를 가지고, 고쳐나가고, 깨닫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설득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 개발을 통

해 위대한 꿈을 실현한다고 하는 개념에 최선을 다하

고, 선견지명으로서, 스튜어드십을 발휘하며, 사람을 성

장하도록 하는데 몰입하고,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특성과 요건을 제시하였다[29].

Spears[43]는 경청(listening), 공감(empathy), 치유

(healing), 설득(persuasion), 인지(awareness), 통찰

(foresight), 비전의 제시(conceptualization), 청지기의

식(steward-ship), 구성원의 성장(commitment to 

growth), 공동체 형성(community building) 등 10가지

를 서번트 리더십의 하위 행동특성으로 제시하였다. 그 

이후 많은 연구들이 Spears[43]가 제시한 서번트 리더

십의 10차원을 중심으로 연구에 맞게 몇 개의 차원으로 

묶어 사용하였다[8][10].

본 연구에서도 Greenleaf[29]의 이론에 기초하여 

Spears[43]가 제시한 경청(listening), 공감(empathy), 

치유(healing), 설득(persuasion), 인지(awareness), 통

찰(foresight), 비전의 제시(conceptualization), 청지기 

의식(stewardship), 구성원의 성장(commitment to 

growth), 공동체 형성(community building) 등 10가지

를 서번트 리더십의 하위 행동특성으로 선정하였다.

2. 서번트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종업원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관리자의 역할을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5개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 구

성원이 능력 이상의 결과를 이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게 하는 역할로서 구성원에 의해서 이룩되는 결

과를 뒤에서 기뻐하고 만족 해 할 수 있도록 코치로서

의 역할, 둘째, 구성원을 도와 그가 처한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해 나가도록 촉진해 나가

는 상담자로서의 역할, 셋째,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공통

의 목적 즉, 비전을 형성하고 구성원이 이를 공유하게

끔 이끌어 나가는 비전형성과 목표설정자로서의 역할, 

넷째, 구성원의 소극ㆍ수동ㆍ방어적 자세를 적극ㆍ능

동ㆍ공격적으로 변환시켜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자신

의 일들을 만들고 몰입하게 하는 도전기회 창조자로서

의 역할, 다섯째, 구성원들이 도전감을 느껴 목표를 달

성하게끔 그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역량개발자 및 필요

자원 확보자로서의 역할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관리

자의 역할을 강조해 서번트 리더(servant leader)라고 

칭한다[5].

서번트 리더십이 개인 임파워먼트와 매우 높은 상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서번트 리더십이 개인 및 집단 임



서번트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305

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서 리더의 서번트적 행동이 

임파워먼트 변화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3]. 

서번트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 보다 더 장기적 이익과 

성장을 증가시키며,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의 심

리적 임파워먼트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45]. 

이러한 서번트 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으로 청지기의식과 구성원성장을 돕는 리더의 행

동이 아주 중요한 요인이며, 공감대형성은 오히려 임파

워먼트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1]. 이와 같

이 리더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부하

들을 심리적으로 임파워하는 능력이다[24].

3. 임파워먼트와 조직시민행동
조직구성원들의 임파워먼트는 그들의 직무만족을 통

해서 생산량의 증가나 고객 서비스의 형태로 발전된 가

능성을 가지고 있다[47]. 때문에 임파워먼트는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서비스업의 종업원들 사이에 친고객 지

향적 행위(prosocial customer oriented behavior)를 유

발할 수 있으며[41], 임파워된 팀들도 역시 고객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서비스 질을 점검하는 등 더욱 고객에 

대한 책임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49]. 그래서 임파워된 

조직구성원들은 서비스 시점에서 책임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부가적 역할 수행차원에서도 고객의 욕구나 불

만에 더욱 잘 대응할 것이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다. 

조직시민행동은 남을 돕는 행동(helping), 시민의식, 

스포츠맨십 등이며, 의사결정참여의 증진과 관료적인 

구속으로부터 자율성을 제공하는 리더의 임파워먼트 

행위와 조직시민행동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한다

[31]. 임파워먼트가 조직시민행동을 예측하고 품질개선

과 관련된 직무행위들을 예측하며[32], 리더의 목표달

성 촉진행위가 조직시민행동의 하위차원인 동료를 돕

는 행동(helping)과 시민의식(civic virtue)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또한 국내의 연구에서 임파

워먼트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4][14][15], 임파워먼트의 의미성은 조직시민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3]. 

이와 같이 임파워먼트의 경우 상호호혜규범에 의하

여 권한을 키워주는 상사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해 조직에 대한 강한 자발적이고 충성적인 

행동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임파워먼트가 조

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4. 서번트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임
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서번트 리더십의 필수적 요소는 조직의 필요뿐만 아

니라 그들의 추종자들의 필요, 고객과 사회의 필요까지 

섬기기 위한 도덕적 책임감을 갖는 것이며[29][30], 서

번트 리더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리더에 의해서 그들 또

한 서번트 리더가 되도록 고무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러한 리더십 스타일이 몇 가지 이유에서 추종자들에게 

부분적으로 조직시민행동을 고무시킨다고 하였다[26]. 

첫째로 서번트 리더와 함께하는 조직은 그들 사이에 서

번트 리더를 닮고자 하는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이 일어

나게 됨으로 조직시민행동수준이 높아지며, 둘째로 추

종자들은 그들의 리더가 동료들을 돕는 모습을 관찰하

면서 그들도 동일한 행동을 하거나 동일한 것을 기대함

으로 조직시민행동 수준이 높아지고, 셋째로 서번트 리

더십은 추종자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돕는 것을 포함함

으로 이러한 행위는 조직시민행동에서와 같이 리더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반응하도록 동기

부여 된다. 마지막으로 서번트 리더는 진정으로 추종자

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으로 추종자들은 리

더를 신뢰하고 좋아하며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음을 느

낌으로서 리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도록 동기부

여 된다고 주장하였다.

조직시민행동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무에 의해 내재

적으로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경우에 나타나며, 외적인 

지시보다 내적인동기부여가 이루어질 경우 단기적인 

혁신성보다 장기적인 혁신이 가능해지는데[44], 이는 

직무수행에 따른 동기부여로 기업의 성과와 관련하여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슈나 도전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변화 지향적이고 새로운 이슈에 다각도로 

접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영향을 

미치며 상사가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할 때 자신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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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조직시민행동에 효과성을 보이

며[2], 서번트 리더십과 팀효과성(팀성과, 팀 혁신행동)

과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가 부분매개역할을 수행한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11]. 그러므로 임파워먼트된 구성

원은 자신이 자율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믿기 때

문에 조직내의 규정이나 규율 등에 얽매이지 않고 혁신

적이 된다. 즉, 개인단위, 팀단위 또는 조직단위의 임파

워먼트를 통해 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직무방법의 

개선이나 프로젝트의 완수 의지 및 완수 정도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9]. 

Ⅲ. 연구설계

1. 연구의 모형
서번트 리더십이 임파워먼트를 통하여 조직시민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그림 1]과 같

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2. 연구가설의 설정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

다.

가설 Ⅰ 서번트 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시민행동에 정(+)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Ⅲ 서번트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매개작용을 할 것이다. 

3. 변수의 선정 및 정의
3.1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서번트 리더십을 선정하

였으며, 서번트 리더십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바

탕으로 부하들을 존중하고, 부하들에게 창의력을 발휘

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하들의 성장을 돕는 리더

십”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서번트 리더십의 측정은 

Greenleaf[29]의 이론에 기초하여 Spears[43]가 제시한 

서번트 리더십의 하위행동특성으로 경청, 공감, 치유, 

설득, 인지, 통찰, 비젼의 제시, 청지기 의식,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 형성 등 10가지를 서번트 리더십의 10가

지 특성으로 선정하였으며. 정기산[10], Livovich[33], 

Laub[36], Girard[28], 윤대균[8] 등의 설문내용을 참고

하여 “상사로서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문

항을 포함한 33개 설문을 작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리커트 5점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2 매개변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매개변수로 임파워먼트는 종업

원들의 심리적 측면에서의 직무와 관련된 동기부여적 

차원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임파워먼트는 의미성, 역

량성, 자기결정성, 영향력 등의 4개의 차원으로 구성되

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Spreitzer[43]와 한진환[14]의 

연구를 토대로 의미성, 역량성, 자기결정성, 영향력 등

에 각 4개 총 16개의 변수로 선정하였다. 문항은 “나의 

일이 미래의 나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됨”, “직무수행에 

대한 역량의 확신함”, “업무수행을 스스로 결정”, “업무 

수행방법 및 변경에 영향력 발휘”등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3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선정한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의 동료들을 기꺼이 도와주고, 조직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협동하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일련의 행

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직에서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역할을 초월하여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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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지를 증진시킬 의도로 행해지는 모든 행동도 포함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직시민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변

수로 Niehoff & Moorman[39]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중 본 연구에 맞는 문항을 선정하여 시민행동, 이타행

동, 양심행동, 예의바른 행동, 정당한 행동과 관련된 각 

3개 총 15개의 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

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리커트 5

점척도로 측정하였다.

4.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방법으

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은 충청남북도에 소재하는 

은행, 보험, 증권, 컨설팅 등 서비스관련 업종의 구성원

들을 대상으로 2010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1차 

조사하였으며, 2010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주 

동안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조사는 총 500부를 직

접방문 배포하고 응답을 받은 결과 총 435부가 회수되

어 응답률이 87.0%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

실한 설문지 3부를 제외한 432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의 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기초분석

과 신뢰성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계수, 타당성 분석

을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LISREL 8.30를 이

용하여 확인요인분석과 가설을 검증하였다.

표본의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자가 47.5%, 여자 

52.5%, 연령은 30세 이하 31.7%, 31-40세 45.1%, 40-50

세 19.7%, 50세이상 3.5%였다. 학력은 고졸 29.4%, 전

문대졸 28.0%, 대졸 40.0%, 대학원졸 2.5%였으며, 직위

는 평사원 36.8%, 대리 45.8%, 과장ㆍ차장 17.4%이었다.

Ⅳ. 분석결과

1. 타당성 및 신뢰성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요

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의 방법으로 직각회전방식인 Varimax방식을 이용하여 

고유값이 1이상이며 요인 적재치가 .40이상이 되는 문

항만을 포함하였으며, 두 개 이상의 요인에 적재된 문

항은 제거하였다. 또한 신뢰도 분석은 전체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와 항목 제거시 α값과 항목-전

체 상관관계에서 .30이하의 상관관계 값을 이용하여 전

체 신뢰도를 저해하는 변수들을 반복적으로 제거하였

다. 신뢰도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서번트 리더십의 각 요인별 신뢰도는 각각 0.925, 

0.910, 0.901, 0.880, 0.892, 임파워먼트는 각각 0.898, 

0.862, 0.878, 0.774, 조직시민행동은 각각 0.863, 0.838, 

0.839, 0.867, 0.790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변    수 항목수 Cronbach's α

서번트리더십
공감대형성
비전제시
공동체의식
도덕성
성장
임파워먼트
역량성
영향력
자기결정성
의미성
조직시민행동
시민행동
양심행동
예의바른행동
이타행동
정당한 행동

10
6
7
4
6

4
4
4
4

3
3
3
3
3

0.925
0.910
0.901
0.880
0.892

0.898
0.862
0.878
0.774

0.863
0.838
0.839
0.867
0.790

표 1. 변수의 신뢰성 검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번트 리더십을 구

성하는 요인은 5개로 분산 설명력이 77.90%로 분석되

었다. 요인 1은 경청, 공감, 치유, 설득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공감대 형성”으로, 요인 2는 인지, 통찰, 비

젼제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비젼제시”로, 요인 

3은 구성원간의 솔직한 대화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

와 서로간의 협력을 장려하는 공동체 의식과 관련이 있

으므로 이를 “공동체 의식”으로, 요인 4는 어떤 의사결

정이나 행동을 할 때 그 결과가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

을 먼저 생각하는 청지기 의식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도덕성”으로, 요인 5는 구성원의 성장과 관련이 있으

므로 이를 “성장”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임파워먼트를 구성하는 요인은 4개로 분산 설명력이 

74.022%로 분석되었다. 요인 1은 역량성과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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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성”으로, 요인 2는 영향력과 관련되어 “영향력”으

로, 요인 3은 자기결정성과 관련되어 “자기결정성”으로, 

요인 4는 의미성과 관련되어 “의미성”요인으로 명명하

였다.

조직시민행동을 구성하는 요인은 5개로 분산 설명력

이 76.723%로 분석되었다. 요인 1은 시민행동과 관련되

어 “시민행동”으로, 요인 2는 양심행동과 관련되어 “양

심행동”으로, 요인 3은 예의바른 행동과 관련되어 “예

의바른 행동”으로, 요인 4는 이타행동과 관련되어 “이

타행동”으로, 요인 5는 정당한 행동과 관련되어 “정당

한 행동”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모든 이론변수들을 고려하여 각각의 개념들에 

설문문항들이 유의적인 적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변수

들만을 이용하여 공분산행렬(covariance matrix)을 이

용한 확인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그런데 확인요인분석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각 개념에 대한 측정항목의 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 

되어 항목묶기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는 연구에 활용한 

측정항목의 수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 변수의 수가 지나

치게 많아 자유도가 높아져 모형의 미지수 계산과정에

서 만족시켜야 하는 제약이 많아짐으로써 통계적으로 

검증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항목묶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개별항목에 비해 더욱 

연속적이고 정규분포화된 특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방정식모델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최우도법

(maximum likelihood, ML)과 같은 추정방법의 가정에 

더욱 온전히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9][35]. 그리

고 집계의 원리(the principle of aggregation)를 사용하

여 다중 지표의 집계값이 개별지표보다 더욱 안정적인 

불편추정량이라고 제시하였다[42]. 또한 항목묶기를 사

용하면 개별항목에 비해 추정해야 할 요인적재량이나 

측정오차의 분산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모델적합도

가 개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19]. 따라서 본 연구

에서도 항목묶기의 장점을 바탕으로 측정모델 및 연구

모델을 검정하기 전에 임파워먼트와 조직시민행동을 

항목묶기를 사용하여 각 구성개념별로 측정지표의 수

를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ly)으로 측정모형을 설계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37][38]. 

연 구
변 수

측정항 목
표 준

요인부하량
신뢰도

분산
추출

최초 
항목

최종
항목

서번트
리더십

성장 6 4
0.7171 
0.8101 
0.8431 
0.8071

0.8731 0.6332 

공감 10 4
0.8206 
0.8025 
0.8113 
0.7818

0.8798 0.6467 

비젼 6 4
0.7785 
0.8059 
0.7998 
0.8351

0.8804 0.6481 

공동체형성 7 5

0.7834 
0.8114 
0.7691 
0.8113
0.7708

0.8921 0.6232 

도덕성 4 4
0.6749 
0.8271 
0.7994 
0.7609

0.8510 0.5894 

임파워먼트 4 4
0.8167 
0.8674 
0.7892 
0.7775

0.8865 0.6617 

조   직
시민행동 5 5

0.7779 
0.8571 
0.7581 
0.7864 
0.7607

0.8916 0.6223 

χ2=690.5836, df=384, GFI=0.9027, AGFI=0.8821,
NFI=0.9211, NNFI=0.9581, CFI=0.9630, RMR=0.0225

표 2. 측정변수의 확인요인분석결과 

확인요인분석의 결과는 서번트 리더십, 임파워먼트, 

조직시민행동 각각이 [표 2]와 같이 적합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단위들에 대한 표준 요인부하량

(standardized loading)이 모두 0.6749이상으로 유의적

이며 Construct Reliability가 0.7이상이고 AVE가 0.5이

상으로 집중타당성이 입증되었다[18][46].

또한 연구 요인들에 대해서 서로의 방향과 관계가 어

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계수를 계산

한 결과 [표 3]과 같이 도덕성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의 

상관관계 계수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판별타당성의 적합여부는 

각 구성요인들의 상관계수 값의 제곱값이 각 요인의 평

균분산추출값보다 작으면 되므로[27] 판별타당성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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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되었다.

임파워  조직시민  성 장   공감대   비 젼  공동체형성
먼  트  행    동

임파워먼트
조직시민행동
성    장
공 감 대
비    젼
공동체형성
도 덕 성

 1.0000
 0.5496** 1.0000
 0.7740** 0.4452** 1.0000
 0.7480** 0.4200** 0.8250** 1.0000
 0.7726** 0.4774** 0.7111** 0.7330** 1.0000
 0.8296** 0.4765** 0.7699** 0.8003** 0.7841** 1.0000
 0.0658   0.0047   0.0527  -0.0171   0.0491   0.0240 

** p<0.01수준에 유의함.

표 3. 각 연구개념들간의 상관관계

3. 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간 상관관계 행렬을 토대로 

가설검증을 위하여 LISREL 8.3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

시하였다. [표 4]와 같이 연구모델을 전반적 적합지수를 

사용하여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AGFI가 적합판단기준

에 약간 못 미치지만 다른 지표들이 0.9이상으로 나타

나 본 연구모델은 매우 적합도가 높은 모델로 해석된

다.

　 계수 기준

χ2 690.5847
χ2/df ≤ 3

df 384

GFI 0.9027 >0.9

AGFI 0.8821 >0.9

NFI 0.9211 >0.9

NNFI 0.9581 >0.9

CFI 0.9630 >0.9

RMR 0.0226 <0.08

표 4. 적합성 검증 결과

각 연구단위들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얻어진 [그림 2]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표 5]와 같다.

그림 2. 연구결과의 경로도형

표 5. 전체 연구개념에 의한 모수추정치
경 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설
여부

임파워먼트 →
조직시민행동 0.4326(3.7794)** 채택
성  장 → 
임파워먼트 0.3055(3.3378)** 채택
공  감 → 
임파워먼트 0.0166(0.2084) 기각
비  젼 → 
임파워먼트 0.2635(3.6373)** 채택

공동체형성 →
임파워먼트 0.4274(5.3728)** 채택
도덕성 → 
임파워먼트 0.0371(0.9028) 기각
성  장 → 

조직시민행동 0.0527(0.4023) 0.1321(2.5305)* 0.1848(1.4403) 채택
공  감 → 

조직시민행동 -0.0619(-0.5616) 0.0072(0.2079) -0.0547(-0.4845) 기각
비  젼 → 

조직시민행동 0.1472(1.4190) 0.1140(2.6753)** 0.2612(2.5500)* 채택
공동체형성 →
조직시민행동 0.0190(0.1583) 0.1849(3.1058**) 0.2038(1.8650) 채택
도덕성 → 

조직시민행동 -0.0417(-0.7269) 0.0160(0.8767) -0.0256(-0.4387) 기각

첫째, 연구가설 Ⅰ “서번트 리더십이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서번트 

리더십의 성장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에 영향을 

미치며(γ11= 0.3055, t= 3.3378, p < .01), 공감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γ12= 0.0166, t=0.2084, p > .05).  

또한 비젼제시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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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며(γ13= 0.2635, t= 3.6378, p < .01), 공동체형성

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γ14= 

0.4274, t= 5.3728, p < .01), 도덕성은 심리적 임파워먼

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γ15= 0.0371, 

t= 0.9028, p > .05). 이와 같은 결과는 심리적 임파워먼

트를 통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서는 서번트 리더십의 공동체형성, 성장, 비젼제시가 필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연구가설 Ⅱ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시민행

동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임파

워먼트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21= 0.4326, t= 3.7794, p < .01). 이러한 결

과는 조직구성원이 임파워될수록 조직시민행동을 더욱 

많이 발휘한다고 한 연구보고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14][15], 과업에 의미 있는 가치를 부여하고, 감독기능

이 감소되어지고 자율성이 더 크게  부여되는 정보화된 

조직에서 임파워먼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연구가설 Ⅲ “서번트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매개작용을 할 것이다.”

를 검증한 결과, 서번트 리더십의 행동특성이 조직시민

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성장(계수= 0.0527, t=0.4023, 

p > .05), 공감(계수= -0.0619, t=-0.5616, p > .05), 비젼

(계수= 0.1472, t=1.4190, p > .05), 공동체형성(계수= 

0.0190, t=0.1583, p > .05), 도덕성(계수= -0.0417, 

t=-0.7269, p > .05)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간접효

과는 성장(계수= 0.1321, t=2.5305, p < .05), 공감(계수= 

0.0072, t=0.2079, p > .05), 비젼(계수= 0.1140, t=2.6753, 

p < .01), 공동체형성(계수= 0.1849, t=3.1058, p < .01), 

도덕성(계수= 0.0160, t=0.8767, p > .05)으로 공감과 도

덕성을 제외한 성장, 비젼, 공동체형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직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β21= 

0.4326, t= 3.7794, p < .01)으로 나타나 심리적 임파워먼

트가 서번트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 매

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사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부하들을 존중하고, 

부하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

하들의 성장을 돕는 서번트 리더십을 행할 때, 부하들

은 조직 내에서 구성원에게 주어진 업무역할이 아니지

만 조직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발

적이고 기능적 행동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번

트 리더십이 조직에서 조직구성원들에게 심리적 임파

워먼트를 심어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서번트 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

해서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번트 리더십의 행동특성 중 공감과 도덕성을 

제외한 성장, 비젼, 공동체형성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높아지게 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서번트 리더십의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수준이 높아지

는데, 리더가 보여주는 부하에 대한 성장, 비전제시, 신

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형성의 행동이 높아질수록 부

하들의 임파워먼트 수준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공감과 도덕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리더와 구성원간의 친밀한 관계나 구성원들의 책임감

이나 공과 사의 구분이 미흡한 것은 임파원먼트 수준을 

높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조직구성원들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직시

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종업원들에게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강

화시켜 줄수록 조직시민행동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

는 구성원들이 갖는 과업의미성, 역할수행능력, 자기결

정력, 영향력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조직구성원의 자율

적인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을 높이고, 팀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서번트 리더십의 행동특성 중 공감과 도덕성을 

제외한 성장, 비젼, 공동체형성이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하여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하들을 임파워

시키고 이것이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리더의 서번트 리더십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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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서번트 리더십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

는 리더십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의 리더십은 

리더보다는 구성원의 정서적 측면에 관심을 갖고 자발

적 기여를 통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즉, 기존의 전통적 리더십은 효율이란 측면에 있

어서는 성과를 발휘하지만 장기적인 기업의 성과와 성

과를 창출하는 문화의 창출이란 측면에서 볼 때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인간

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미래적인 차원에서 볼 때 권위와 권한에서 나오는 힘을 

통한 영향력의 행사과정인 기존의 전통적인 리더십방

식으로는 조직발전을 위한 조직구성원의 임파워먼트의 

강화와 함양에 한계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내에 코칭이나 멘토링 같은 기법을 활용하여 리더가 

개별 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조력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구성원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적

극 도입하여 조직과 개인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

하다.

둘째, 서번트 리더십의 하위요소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구성원들에게 임파워먼트를 시키고, 업무에 대해 

설득력이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정서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리더십이 어떤 특

수한 경영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해되고 수용되어질 수 있도록 서번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서번트 리더십이 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임파워먼트에 대한 각별한 관심

을 가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서번트 리더십이 조

직에서 좀 더 유용하고 완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하들에게 임파워먼트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신조류의 리더십이

론을 구성원 개개인의 임파워먼트에 따라 조직시민행

동에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검증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직 내에서 점증적

으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리더십 발휘와 관련하여 

볼 때, 리더가 부하들에게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면 

부하들이 임파워먼트가 강화되어 조직시민행동을 제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조직 관리 측면에서의 방법과 

아울러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리더십교육 프로그램 개

발의 유용성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은행, 보험, 증권, 컨설팅 등 서비스관련 업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와 적용

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제조업과 기

타 서비스업 및 다른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응답이 

모두 동일한 응답자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에서 공통방

법편의(common method variance)의 문제를 지니고 있

다는 점이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사용된 구성개념들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조사시점이 단일시점 

즉 횡단적인 자료를 이용한 것이므로 다른 시점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

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더 엄밀하

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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